
[서울=뉴시스] 김경택 기자 = '꿈의 기판'으로 불리는 반도체 유리기판 개발에 성
공한 제이앤티씨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을 논의하는 등 사업화에 속도를

내고 있다.

당장 3분기부터 데모라인을 갖추고 4분기부터 양산 투자에 나서는 등 원래 일정

보다 타임라인을 앞당기면서 유리기판 상용화에 있어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이란

관측이 나온다.

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이앤티씨는 최근 반도체용 유리기판(TGV) 시제품 개
발에 성공한 후 국내는 물론 해외 수요 예상 업체들과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
국내외 다수 업체와 NDA(비밀유지협약)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

전해졌다.

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대신 유리를 원재료로 만든 미래 반도체 기판을 말
한다.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안정성

을 높일 수 있어 '꿈의 기판'으로도 불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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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에 강해 휘어짐이 적을 뿐 아니라 회로 패턴 왜곡이 50% 감소하고, 같은 면적에

서도 최대 10배 많은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 인공지능(AI) 등 고성능 반도체 구현에

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. 국내에서는 삼성전기, SKC는 물론 해외 인텔,
AMD 등도 투자를 투자·진출을 발표했다.

제이앤티씨는 올해 3분기 현재 반도체용 유리기판 데모라인을 베트남 3공장에 구
축하고, 4분기에 제품 양산을 위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. 당초 하반기에 투자

검토를 진행한 이후 내년 제품 양산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, 1개 분
기 정도 앞당겨 진행될 전망이다.

제이앤티씨 관계자는 "현재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컨택을 하고 NDA를 맺
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"면서 "3분기 데모라인 구축 이후 4분기 양산 투자

를 바로 진행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고객향 매출이 가시화될 것"이라고 설
명했다.

최근 비상장사인 에프앤에스전자가 유리기판 제품을 SKC 자회사 앱솔릭스에 처
음으로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. 에프앤에스전자는 유리기판 전 공정 중
TGV와 금속 회로 증착(메탈라이징)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"제이앤티씨는 유리에 TGV로 구멍을 뚫는 홀 가공 공정

부터 유리에 구리로 도금을 하는 씨드 형성 과정, 홀 안에 구리로만 채우는 연마

과정 등 유리기판 관련 전 공정을 모두 마친 뒤 기판 자체를 패키징 업체에 공급하

는 구조"라며 "일부 공정 만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품질이나 원가 경쟁력 면에서

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"고 말했다.

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.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
이앤티씨에 대해 "3분기 주요 예상 고객들과의 협의를 통해 스펙을 파악, 계약을

진행할 예정"이라며 "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진입, 유리기판 신사업에 대한 긍정적

인 기대감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2만3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

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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